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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창업∙혁신형중소기업에집중지원
’08년 정책자금 편성은 중소벤처창업자금(6,000→6,400억 원,

400억 원 증액), 개발기술사업화자금(1,000→1,200억 원, 200억

원 증액) 등에 자금규모를 확 하여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동력

창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 다. 

담보력이 취약한 혁신형 기업의 자금지원을 확 하기 위해 직접

출을 1조원 규모로 운 하고 이 중 53%이상을 신용 출로 공

급하게 된다.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한 신용평

가회사 신용등급 BB 등급이상, 중진공 신용등급 B+ 등급 이상인

업체 등에 한 정책자금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1,450억 원

을 혁신형기업 지원재원으로 활용한다. 

●1조7천억원규모의설비투자금을공급
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, 전체 정

책자금(소상공인자금 제외)의 70% 수준인 1.7조원을 설비투자자

금으로 공급하는 한편, 성장유망 중소기업 중 설비투자를 하고

싶어도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취약하여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정

책자금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해 설비투자를 지원하기

위한「시설리스제도」를 시범 도입하 다. 

●소규모기업에5천억규모지원
소규모기업은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자금평가에 의하여 지원

을 받게 된다. 정책자금 출이 담보나 상환능력 등 재무평가 비

중이 여전히 높아, 담보력은 취약하나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

소규모 혁신형 기업에 한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

라, ’07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업 중 소규모기업(자산 10

억 원 미만)을 상으로,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자금평가제도

[재무평가 비중(40% → 20%)을 줄이고, 비재무평가 비중(60%

→ 80%)]을 확 시범시행(158억 원 출)한 바 있으며, 이런 평

가방식을 ’08년에는 전체 자금(소상공인자금 제외)으로 확 하여

전체 자금의 20% 수준인 5,000억 원에 해 기술성과 사업성 위

주의 평가를 받아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. 

예비창업자 평가기준 중 기술수준 배점(10→20점, 산업 및 재무

전망 30→20점)을 높이고,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중 아직 시제품

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화를 완료한 지 6개월 이내인 기업에

해서는 예비창업자 평가기준에 의한 자금심사를 받을 수 있도

록 하여 창업 후 생산 공정이 완비되지 않고, 매출이 일어나지 않

는 데도 생산 능력이나 매출액 등을 평가 받아야 하는 모순을 해

소하게 되었다. 

●메자닌방식의「성장공유 출제도」도입
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기술기반 중소기업은 현금흐름의 변동성이

높아 부채부담형 출방식 보다 투자 등 직접금융 방식이 적합함

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기업자금 중 부채부담형 출이 99%를

차지한다. 이에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배가에 한계

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메자닌( 출과 투자 결합)방식의「성장공

유 출제도」를 시범 도입하게 되었다. 동 방식은 미래 성장가치

가 우수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상으로, 저금리(1% 내외)로 자

중소기업청(청장 이현재)은 2조 6천억 원 규모의『200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』을 확정∙공고하고, 중소기업진흥

공단 지역본부(22개) 등을 통해 정책자금에 한 신청접수를 1월부터 시작했다. ’08년 정책자금은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총

6개 자금에 2조 6, 344억 원으로 운용된다.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중점을 두어 정책자금을 공

급할 계획이며, 전체 평균 출금리는 연 5.10% 수준이고, 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, 운전자금 5년(거

치기간 2년 포함)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으로 지원된다. 금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

운용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.

- 설비투자 활성화 위해 설비자금 1조 7천억 투입

- 소규모기업에 기술∙사업성 위주 자금평가체계 전환

서울 02)769-6813 전남서부(목포) 061)287-7755

경기북부(고양) 031)920-6723 서울동남부(서초) 02)2156-2212~6

전남동부(순천) 061)724-1056 충북(청주) 043)230-6811~3

구∙경북( 구) 053)601-5273 전∙충남( 전) 042)866-0123

전북(전주) 063)210-9922~5 경북중서부(구미) 054)476-9314

충남북부(천안) 041)621-3681~8 경남(창원) 055)212-1350

경북동부(포항) 054)223-2043 인천 032)450-0522~5

강원(춘천) 033)259-7621~3  부산 051)630-7431

경기(수원) 031)259-7924/92 강원 동(강릉) 033)646-9967~9

광주∙전남(광주) 062)600-3000 경기서부(시흥) 031)496-1083~5

울산 052)703-1131~4  제주 064)751-2054~6

지역본부 전화 지역본부 전화

금을 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, 약정기간(3~6

년) 경과 후 성장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공개(IP) 가능성 등이 있

는 경우 투자로 전환(주식인수 등) 하게 되는 방식이다.(’08. 4월

부터 시행 예정) 

●업종별제한부채비율예외적용범위를확
정책자금의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예외 적용범위를 창업 3년 미

만에서 창업 5년 미만 기업으로 확 하 다. 기업의 재무 건전성

을 유도하기 위하여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

정책자금 신청자격을 제한해 온 제도로, 이번에 예외 적용범위를

확 하게 된 취지는 창업 후 성장단계 진입하기 전에 R&D∙시

설투자 등이 집중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

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창업 4~5년 기업에 하여도 추가로

부채비율의 예외 적용범위를 확 하게 된 것이다. 사업전환자금

신청업체 중 자산매각,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전환을

추진하는 중소기업에 하여는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적용기준

을 완화(업종 평균 3배 → 6배)하 다. 

●지식서비스육성자금지원 상전략업종으로조정
중소기업 지식서비스업으로 지정된 59개 업종에 해 외부 전문

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를 토 로 재검토하여, 지식집약

도가 높고 생산파급 효과가 큰 47개 업종을 지정하 다. 지정 제

외된 12개 업종은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지수(매출액 비 R&D투

자액 + 전문직종사자비율)가 낮은 업종과 관광진흥기금 등 타 정

책자금 이용이 가능하여 중복지원의 논란이 있었던 업종 등을 제

외하게 된 것이다. 

＊제외업종 12개 : 하수처리업, 방사선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

업, 일반기계수리업, 전기∙전자∙통신 및 정 기기수리업, 분뇨

및 축산폐기물 처리업, 공공장소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, 자동차

수리업, 이륜자동차수리업, 가전제품수리업, 기타 개인 및 가정

용품수리업

●정책자금금리를고정금리에서변동금리로변환
정책자금 출금리가 시장상황보다는 시장외적 요인에 의해 결

정되는 구조로 인해 상 적으로 금리가 과도하게 낮거나 높게 운

되어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「공공자금관리기금

출금리와 연동」하여 분기초(1∙4∙7∙10월) 한 번씩 변동하는 체

계로 전환하 다. ’08. 1/4분기 정책자금 출금리는‘공자기금

출금리 - 0.53%p(평균금리)’로 표시되게 된다. 앞으로 공자기

금 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정책자금 출금리는‘공자기금

출금리에 - 0.53%p(평균금리)’로 고정된다. 

또한 정책자금 금리가 0.35%p(4.75 → 5.10%) 인상된다. 이는

최근 정책자금 출금리와 은행권 중소기업 출금리 간의 격차

가 2.20%p(’07. 11월 현재)로 급격히 확 됨에 따라, 상 적으로

우량한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선호현상을 심화시켜 담보력이 취

약한 성장초기 또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

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. 다만, 소상공인(연 5.4%),

회생특례(연 7.9%), 재해복구(연 4.4%) 자금의 경우 수요자 특성

및 현행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현 금리 수준을 유지(소상공인자금

은 0.1%p 인상한 연 5.5% 적용)토록 하고 여타 자금의 금리는 공

공자금 출금리 - 0.5%p로 조정하 다. 

●정책자금사후관리강화
올해엔 부실 조기경보 편정등급(정상, 예비경보, 경보)에 따른 체

계적인 부실징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며, 전용계좌사

용 및 자금사용 후 자금사용 내역표 제출 의무화 등의 장치를 통

해 비업무용 토지 구입 등 정책자금 용도외 사용에 한 사후관

리에 중점을 두어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. 

문의 : 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 (042-481-4382) 

2008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및 신청∙접수처

� 중소기업진흥공단(신청∙접수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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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08년 정책자금 편성은 중소벤처창업자금(6,000→6,400억 원,

400억 원 증액), 개발기술사업화자금(1,000→1,200억 원, 200억

원 증액) 등에 자금규모를 확 하여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동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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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력이 취약한 혁신형 기업의 자금지원을 확 하기 위해 직접

출을 1조원 규모로 운 하고 이 중 53%이상을 신용 출로 공

급하게 된다. 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용이한 신용평

가회사 신용등급 BB 등급이상, 중진공 신용등급 B+ 등급 이상인

업체 등에 한 정책자금지원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1,450억 원

을 혁신형기업 지원재원으로 활용한다. 

●1조7천억원규모의설비투자금을공급
설비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, 전체 정

책자금(소상공인자금 제외)의 70% 수준인 1.7조원을 설비투자자

금으로 공급하는 한편, 성장유망 중소기업 중 설비투자를 하고

싶어도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취약하여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정

책자금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해 설비투자를 지원하기

위한「시설리스제도」를 시범 도입하 다. 

●소규모기업에5천억규모지원
소규모기업은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자금평가에 의하여 지원

을 받게 된다. 정책자금 출이 담보나 상환능력 등 재무평가 비

중이 여전히 높아, 담보력은 취약하나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

소규모 혁신형 기업에 한 자금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

라, ’07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기업 중 소규모기업(자산 10

억 원 미만)을 상으로,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의 자금평가제도

[재무평가 비중(40% → 20%)을 줄이고, 비재무평가 비중(60%

→ 80%)]을 확 시범시행(158억 원 출)한 바 있으며, 이런 평

가방식을 ’08년에는 전체 자금(소상공인자금 제외)으로 확 하여

전체 자금의 20% 수준인 5,000억 원에 해 기술성과 사업성 위

주의 평가를 받아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. 

예비창업자 평가기준 중 기술수준 배점(10→20점, 산업 및 재무

전망 30→20점)을 높이고, 창업 3년 미만의 기업 중 아직 시제품

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사업화를 완료한 지 6개월 이내인 기업에

해서는 예비창업자 평가기준에 의한 자금심사를 받을 수 있도

록 하여 창업 후 생산 공정이 완비되지 않고, 매출이 일어나지 않

는 데도 생산 능력이나 매출액 등을 평가 받아야 하는 모순을 해

소하게 되었다. 

●메자닌방식의「성장공유 출제도」도입
혁신형 중소기업이나 기술기반 중소기업은 현금흐름의 변동성이

높아 부채부담형 출방식 보다 투자 등 직접금융 방식이 적합함

에도 불구하고 전체 중소기업자금 중 부채부담형 출이 99%를

차지한다. 이에 기술기반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배가에 한계

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메자닌( 출과 투자 결합)방식의「성장공

유 출제도」를 시범 도입하게 되었다. 동 방식은 미래 성장가치

가 우수한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상으로, 저금리(1% 내외)로 자

중소기업청(청장 이현재)은 2조 6천억 원 규모의『2008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계획』을 확정∙공고하고, 중소기업진흥

공단 지역본부(22개) 등을 통해 정책자금에 한 신청접수를 1월부터 시작했다. ’08년 정책자금은 중소벤처창업자금 등 총

6개 자금에 2조 6, 344억 원으로 운용된다. 창업 및 혁신형 중소기업 등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중점을 두어 정책자금을 공

급할 계획이며, 전체 평균 출금리는 연 5.10% 수준이고, 출기간은 시설자금 8년(거치기간 3년 포함), 운전자금 5년(거

치기간 2년 포함) 등으로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으로 지원된다. 금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

운용계획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.

- 설비투자 활성화 위해 설비자금 1조 7천억 투입

- 소규모기업에 기술∙사업성 위주 자금평가체계 전환

서울 02)769-6813 전남서부(목포) 061)287-7755

경기북부(고양) 031)920-6723 서울동남부(서초) 02)2156-2212~6

전남동부(순천) 061)724-1056 충북(청주) 043)230-6811~3

구∙경북( 구) 053)601-5273 전∙충남( 전) 042)866-0123

전북(전주) 063)210-9922~5 경북중서부(구미) 054)476-9314

충남북부(천안) 041)621-3681~8 경남(창원) 055)212-1350

경북동부(포항) 054)223-2043 인천 032)450-0522~5

강원(춘천) 033)259-7621~3  부산 051)630-7431

경기(수원) 031)259-7924/92 강원 동(강릉) 033)646-9967~9

광주∙전남(광주) 062)600-3000 경기서부(시흥) 031)496-1083~5

울산 052)703-1131~4  제주 064)751-2054~6

지역본부 전화 지역본부 전화

금을 출하여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고, 약정기간(3~6

년) 경과 후 성장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공개(IP) 가능성 등이 있

는 경우 투자로 전환(주식인수 등) 하게 되는 방식이다.(’08. 4월

부터 시행 예정) 

●업종별제한부채비율예외적용범위를확
정책자금의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예외 적용범위를 창업 3년 미

만에서 창업 5년 미만 기업으로 확 하 다. 기업의 재무 건전성

을 유도하기 위하여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

정책자금 신청자격을 제한해 온 제도로, 이번에 예외 적용범위를

확 하게 된 취지는 창업 후 성장단계 진입하기 전에 R&D∙시

설투자 등이 집중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

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창업 4~5년 기업에 하여도 추가로

부채비율의 예외 적용범위를 확 하게 된 것이다. 사업전환자금

신청업체 중 자산매각,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전환을

추진하는 중소기업에 하여는 업종별 제한 부채비율 적용기준

을 완화(업종 평균 3배 → 6배)하 다. 

●지식서비스육성자금지원 상전략업종으로조정
중소기업 지식서비스업으로 지정된 59개 업종에 해 외부 전문

기관인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를 토 로 재검토하여, 지식집약

도가 높고 생산파급 효과가 큰 47개 업종을 지정하 다. 지정 제

외된 12개 업종은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지수(매출액 비 R&D투

자액 + 전문직종사자비율)가 낮은 업종과 관광진흥기금 등 타 정

책자금 이용이 가능하여 중복지원의 논란이 있었던 업종 등을 제

외하게 된 것이다. 

＊제외업종 12개 : 하수처리업, 방사선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

업, 일반기계수리업, 전기∙전자∙통신 및 정 기기수리업, 분뇨

및 축산폐기물 처리업, 공공장소청소 및 유사 서비스업, 자동차

수리업, 이륜자동차수리업, 가전제품수리업, 기타 개인 및 가정

용품수리업

●정책자금금리를고정금리에서변동금리로변환
정책자금 출금리가 시장상황보다는 시장외적 요인에 의해 결

정되는 구조로 인해 상 적으로 금리가 과도하게 낮거나 높게 운

되어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에 따라「공공자금관리기금

출금리와 연동」하여 분기초(1∙4∙7∙10월) 한 번씩 변동하는 체

계로 전환하 다. ’08. 1/4분기 정책자금 출금리는‘공자기금

출금리 - 0.53%p(평균금리)’로 표시되게 된다. 앞으로 공자기

금 출금리가 변동하더라도 정책자금 출금리는‘공자기금

출금리에 - 0.53%p(평균금리)’로 고정된다. 

또한 정책자금 금리가 0.35%p(4.75 → 5.10%) 인상된다. 이는

최근 정책자금 출금리와 은행권 중소기업 출금리 간의 격차

가 2.20%p(’07. 11월 현재)로 급격히 확 됨에 따라, 상 적으로

우량한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선호현상을 심화시켜 담보력이 취

약한 성장초기 또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

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이다. 다만, 소상공인(연 5.4%),

회생특례(연 7.9%), 재해복구(연 4.4%) 자금의 경우 수요자 특성

및 현행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현 금리 수준을 유지(소상공인자금

은 0.1%p 인상한 연 5.5% 적용)토록 하고 여타 자금의 금리는 공

공자금 출금리 - 0.5%p로 조정하 다. 

●정책자금사후관리강화
올해엔 부실 조기경보 편정등급(정상, 예비경보, 경보)에 따른 체

계적인 부실징후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며, 전용계좌사

용 및 자금사용 후 자금사용 내역표 제출 의무화 등의 장치를 통

해 비업무용 토지 구입 등 정책자금 용도외 사용에 한 사후관

리에 중점을 두어 자금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. 

문의 : 중소기업청 금융지원팀 (042-481-4382) 

2008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문의 및 신청∙접수처

� 중소기업진흥공단(신청∙접수처)




